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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cigarette smoking during college years could affect the entire lifespan, it is important to help establish
a healthy lifestyle by correcting their unhealthy smoking habits. The purposes of this preliminary study were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smoking cessation motivation and perceived competence between quitters 
and non-quitters after the smoking cessation program an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gram
success in college student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used to examine a total of 51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6-month on-campus smoking cessation program. The rate of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was 35.3%. Quitters and non-quitters showed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nicotine dependence, and perceived competenc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 in smoking 
cessation include perceived competence and th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which should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smoking cessation program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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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주원

인으로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6)에 

의하면, 흡연은 암, 폐,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흡연의 확산

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중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연간 약 600만 명이 직⋅간접흡연으

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WHO, 2016). 우리나라 온 

국민의 건강한 삶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20)에서는 2020년까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9.0%까지 줄

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6). 따라서 담뱃값 인상, 담뱃갑 경고그

림과 흡연관련 질환자의 증언식 금연광고 등 다양한 형

태의 금연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가 제공 중이며,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전년도 대비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106% 증가하

였고, 금연상담전화 상담건수는 20% 증가하였다고 한

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a).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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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의 국가⋅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의 보고에 따르면, 최초 흡연시작연령은 점점 더 낮아

지고 있으며, 2015년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인해 성인 

남성 흡연율은 35% 수준으로 최근 1년 사이 5.8% 정도 

감소를 보였으나(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a, 2015b), 이는 Health Plan 2020 성인남성 흡연

율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

구의 평균인 20%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5). 또한 이러한 국가 또는 지역사회

의 금연 정책은 대부분 중⋅고등학생 또는 지역사회 성

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이의 경계에 있는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은 금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

에 없다(No Smoking Guide, 2016a).

생애주기의 청소년기를 벗어나 초기 성인기에 들어

선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라는 울타리 속에 안착하여 

사회적 정책과 격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법상의 담배 구매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며, 사회적인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이

기도 하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7).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

라 청소년 흡연율은 남학생 11.9%, 여학생 3.2%로 보고

되었다(No Smoking Guide, 2016b). 또한 Korea 

Health Statistics 2014(2016)에 의하면, 대학생에 해

당하는 만 19~29세 사이 연령층의 흡연율은 남성 

34.8%, 여성 8.9%이었으며, 19세 이상 전체의 흡연율

은 남성 43.1%, 여성 5.7%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기부터 성인기로 갈수록 

흡연율은 점차 늘어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대학생 시

기의 흡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건강관리자 및 보

건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

다. 한편 대학생 시기는 총흡연기간이 다른 성인들에 

비해 비교적 짧아 잘못된 생활습관을 수정하여 올바른 

건강행위습관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시기이기도 하다

(Kim & Song, 2013). 따라서 대학생이 체계적인 금연

을 실천할 수 있도록 흡연 예방 프로그램 또는 금연 프

로그램과 같은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금연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사회 성인

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Cho, et. al., 2009; Jun, et. al., 2008; Lee, et. 

al., 2006b; Lee & Song, 2008). 하지만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의 대상자 중 대학생이 포함되는 연령인 만 

19~29세의 참가 빈도를 살펴보면, 6.6~11.3%에 불과

하여 대학생이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o, et. al., 2009; Lee, 

et. al., 2006b).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프로그램

이나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몇몇의 대학생 금연 중재 

연구가 있을 지라도 그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Chaung & Kim, 2005; Kim & Lee, 2010; Shin, et. 

al., 2007). 성공적인 대학생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은 

대학생 시기의 금연을 도와주어 생애 전반의 건강 및 

삶의 질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금연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금연 프로그램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다

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보편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금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일부분이

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캠퍼스에서 대학생에게 적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금연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간의 행동을 강화하고 건강행위에 대한 실

천 및 유지를 위한 자기결정성 동기(self-regulation 

motivation)와 개인이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스

스로의 능력인 유능감을 이용하고자 한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 자기결정성 동기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재적 동기(intrinsic⋅extrinsic 

motivation)를 의미하며, 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흥미가 있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 내재적 동

기는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로서 행동

의 결정 원인이 내재적 조절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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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적 동기는 통제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로

서 행동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외재적 동기를 포함한 자기결정성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인 

유능감(competence)과 같은 기본심리욕구의 자극을 필

요로 한다. 

자기결정성 동기와 유능감은 고혈압 관리행위(Lee & 

Park, 2012), 당뇨 관리행위(Seo & Choi, 2011), 음주

행위(Choi, et. al., 2013), 재활운동실천행위(Russell 

& Bray, 2010), 체중조절행위(Seo & Suh, 2007) 등의 

다양한 건강관련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흡연 및 금연 행위의 설명을 위한 연

구(Ha & Choi, 2015; Lee, et. al., 2012; Williams, 

et. al., 2002, 2006a, 2006b) 또한 시행되고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금연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

끌기 위한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금연프로그램 성공 예측

요인을 조사한 기존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중재프로그

램의 효과크기 및 실행 가능성 검증을 위한 예비연구로 

자기결정성 동기와 유능감이 흡연 대학생의 금연성공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예비연구의 목적은 흡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의 차이를 

파악하고, 금연성공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

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흡연관련 특성, 금연동기 및 

유능감의 정도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흡연관련 특성, 금연동기 및 

유능감의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금연동기와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성공 영향요인을 

예측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학생건강관리센터에서 실

시한 흡연 대학생 대상의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성공여

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Y시에 소재하고 있는 D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생건강관리센터의 금연프로그램에 등

록하여 6개월 과정을 모두 종료한 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 방법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금연프로그램 성공 예측요인

을 조사한 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중재프로그램의 효과

크기 및 실행 가능성 검증을 위한 예비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한 흡연 대학생 56명 중 

수집된 설문지의 검토를 통하여 무응답 문항이나 부정

확한 응답이 많은 설문지 5부를 제외한 후 최종 5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및 흡연관련 특성, 금연동기, 지각된 유능감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금연 성공/실패라 함은 6개월 

동안 담배를 한 개피라도 피우지 않은 사람을 금연 성공

자, 6개월 동안 한 개피라도 흡연한 사람을 금연 실패자

로 말하며, 금연프로그램 6개월 종료 시에 대상자에게 

확인하였다(Jun, et. al., 2008).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음주여부, 운동여

부, 키/몸무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kg/㎡)

를 계산하였다. 흡연관련 특성은 하루흡연양(개피), 처

음흡연시작연령, 총흡연기간, 니코틴의존도(Nicotine 

dependence)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니코틴의존도는 한

국어판 니코틴의존도 설문도구(Fagerstrom Tes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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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tine Dependence)를 이용하였다(Ahn, et. al., 

2002). 이 도구는 6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니코틴의

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는 .69이었고(Ahn,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63이었다.

1) 금연 동기(Smoking Cessation Motivation)

본 연구에서 금연 동기는 Ryan & Connell(1989)의 

Treatment self-regulation questionnaire를 이용하

였다. 이 도구는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6문항,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당신은 왜 금연하고자 합니까?”의 하위 질문으로 “왜
냐하면 나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다른 사

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등이 있다. 

Joseph, et. al.(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자율적 동기가 .91, 통제적 동기가 .84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자율적 동기는 .80, 통제적 동기는 .77이었다.

2) 금연 유능감(Smoking Cessation Competence)

본 연구에서 금연 유능감은 Williams, et. al.(1998)

이 개발한 Perceived competence scale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4문항,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완전 

금연을 위한 나의 능력을 확신한다”, “나는 지금 당장 완

전하게 담배를 끊을 수 있다” 등이 있다. 도구의 신뢰도

는 Williams, et. al.(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 이었다. 

4. 자료수집

금연프로그램은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

으며, 금연프로그램 실시 전 3주간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 및 플랜카드 부착 등을 이용하여 금연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첫 주에 시행하였고, 24주에 금연성공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D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1041495- 

201504-HR-01-01)에서 연구승인을 받은 후 학생건

강관리센터의 보건간호사가 연구목적과 참여자의 익명

성 보장, 개인의 윤리적 측면 보호를 설명하였다.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흡연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

의서를 받은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D 대학 학생건강관리센터의 금연프로그램은 24주간 

운영되었으며, Y시 보건소의 금연상담사와 학생건강센

터의 보건간호사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첫 주는 등록 

및 기초 조사, 금연 책자 배부, 금연 상담 및 특강 등이 

이루어졌으며, 2~6주는 매주 전화/문자 상담, 방문금

연/금단증상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 등이 이루어졌

다. 7~23주는 2주마다 상담, 금연 지속성 확인을 위한 

일산화탄소(CO) 검사 등이 이루어졌고, 24주에 금연 

성공여부를 확인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데이터 탐색을 이용하

여, Histogram, 왜도와 첨도,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본 연구자료는 정규성이 

검증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흡연관련 특성 및 변수

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

으며, 두 군의 동질성 비교는 Chi-square test 또는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금연성공요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 analysis(Forward: LR)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6개월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 성공률

은 35.3%(18명)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

령은 23.3세(SD=2.3)이었고, 평균 BMI는 22.6 kg/㎡이



T he Im pacts of Sm oking  C essation  M otivation  and  P erceived  C om p etence  57

Variable Category

Total
(n=51)

Success
(n=18)

Failure
(n=33) t ()

M±SD M±SD M±SD

Age yr 23.3±2.3 22.9±2.0 23.5±2.8 -0.80 (.428)

BMI kg/㎡ 22.6±2.9 22.0±2.8 22.9±3.0 -1.01 (.318)

Variable Category n (%) n (%) n (%)  ()

Gender
Male 48 (94.1) 16 (31.4)) 32 (62.7)

1.37 (.241)
Female 3 (5.9) 2 (3.9) 1 (2.0)

Grade

1 19 (37.3) 8 (15.7) 11 (21.6)

0.80 (.846)
2 8 (15.7) 3 (5.9) 5 (9.8)

3 14 (27.4) 4 (7.8) 10 (19.6)

4 10 (19.6) 3 (5.9) 7 (13.7)

Alcohol
Yes 45 (88.2) 15 (29.4) 30 (58.8)

0.64 (.422)
No 6 (11.8) 3 (5.9) 3 (5.9)

Exercise
Yes 31 (60.8) 13 (25.5) 18 (35.3)

1.53 (.217)
No 20 (39.2) 5 (9.8) 15 (29.4)

Table 1.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success and failure group (N=51)

Variable
Possible
range

Total
(n=51)
M±SD

Success (n=18)
M±SD

Failure (n=33)
M±SD

t ()

Cigarettes per day - 11.8±5.5 8.6±5.3 13.6±4.8 -3.44 (.001)

First smoking age (yr) - 18.0±2.4 18.3±2.7 17.9±2.2 0.62 (.541)

Smoking duration (yr) - 6.3±2.6 5.7±2.9 6.6±2.4 -1.29 (.204)

Nicotine dependence 0-10 3.3±1.8 2.5±2.0 3.7±1.1 -2.32 (.024)

Table 2. Differences of smoking-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success and failure group (N=51)

었다. 남학생이 48명(94.1%), 1학년이 19명(37.3%), 1회

/주 이상 음주를 하는 학생이 45명(88.2%), 1회/주 이상 

운동을 하는 학생이 31명(6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군

과 실패군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하루흡

연양은 평균 11.8개피, 처음흡연시작연령은 평균 18.0

세, 총흡연기간은 평균 6.3년, 니코틴의존도는 평균 3.3

점 이었다.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루흡연양은 성공군(8.6±5.3)이 실패군(13.6±4.8)보

다 유의하게 적었고(t=-3.44, p=.001), 니코틴의존도

는 성공군(2.5±2.0)이 실패군(3.7±1.1)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2.32, p=.024). 하지만 

처음흡연시작연령과 총흡연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금연 동기와 유능감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금연 동기 중 자율적 동기 정도는 

평균 31.6점, 통제적 동기 정도는 평균 22.9점으로 확인

되었고, 지각된 금연 유능감 정도는 평균 20.0점으로 나

타났다.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각

된 유능감은 성공군(23.1±4.8)이 실패군(18.3±4.6)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t=3.48, p=.001), 금연

관련 자율적/통제적 동기는 성공군과 실패군의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대상자의 금연 동기와 유능감 간의 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금연 동기와 유능감 정도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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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Sig. Exp(B) 95% C.I.

(Constant) -2.96 1.70

Cigarettes per day -0.21 0.08 .010 0.81 0.69-0.95　

Perceived competence 0.23 0.08 .008 1.25 1.06-1.48

 = 19.67 (<.001), Cox & Snell  = .320, Nagelkerke  = .440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N=51)

Variable
Possible
range

Total
(n=51)
M±SD

Success (n=18)
M±SD

Failure (n=33)
M±SD

t ()

Autonomous motivation 6-42 31.6±7.0 33.2±7.8 30.6±6.4 1.27 (.209)

Controlled motivation 6-42 22.9±8.3 23.7±8.6 22.4±8.2 0.53 (.596)

Perceived competence 4-28 20.0±5.2 23.1±4.8 18.3±4.6 3.48 (.001)

Table 3. Differences of motivation and competenc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group (N=51)

Variable
Autonomous motivation

r ()
Controlled motivation

r ()
Perceived competence

r ()

Autonomous motivation 1 - -

Controlled motivation .57 (<.001) 1 -

Perceived competence .45 (.001) .41 (.003) 1

Table 4. Correlations for motivation and competence (N=51)

계를 살펴보면,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r=.57), 자

율적 동기와 유능감(r=.45), 통제적 동기와 유능감

(r=.41)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5. 대상자의 금연프로그램 성공 영향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금연프로그램 성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연 유능감과 함께 흡연관련 

특성 중에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의 차이를 보였던 하루

흡연양과 니코틴의존도를 추가하여 정규성 검정을 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정규성을 띤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19.67,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

는 Cox와 Snell의 결정계수(R
2
)는 32.0%, Nagelkerke

의 결정계수(R
2
)는 44.0%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의 금연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지각된 유능감(B=0.23)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는 하루흡연양(B=-0.21)이었다. 금연에 성공한 

대학생의 유능감이 실패한 대학생에 비해 1.25(Exp(B))

배 높았고, 금연에 성공한 대학생의 하루흡연양은 실패

한 대학생에 비해 0.81(Exp(B))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니코틴의존도는 대학생의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성공여부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6개월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의 성공여부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이는 

성인기 초기에 해당되어 생애 전반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생활습관을 확립할 시기에 놓인 대학생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 성공률은 

35.3%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

연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성공률을 확인한 연구에서 

31.8~42.2%(Chaung & Kim, 2005; Shin, et. al. 2007)

를 보였으며,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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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33.6~47.5%로 확인

되었다(Jun, et. al., 2008; Lee, et. al., 2006a, 

2006b; Song & Lee, 2013). 이를 통해 본 연구 대상자

의 금연 성공률이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기는 하나, 

적용된 금연프로그램의 차이로 인해 합의된 결과를 도

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여 효과가 검증된 금연프로그램을 적용한 반복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금연프로그램 시작 전의 흡연 특성

을 살펴보면, 본 연구 대상자의 하루흡연양은 평균 11.8

개피로 확인되었는데,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Lee(2010)의 연구와 Chaung & Kim(2005)의 연구

에서는 모두 13.4개피, 성인을 대상으로 한 Song & 

Lee(2013)의 연구에서의 하루흡연양이 평균 20.5개피

로 확인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흡연양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처음흡연시작연령은 평균 만 18.0세로 

나타났으며, 이는 Chaung & Kim(2005)의 연구에서 

16.0세, Kim & Lee(2010)의 연구에서 16.4세보다는 

늦은 시작연령을 보여주었으나 모두 고등학생 시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hin, et. al.(2007)의 연구

에서 고등학생 때 흡연시작이 가장 많은 것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총흡연기간은 평균 6.3년으로 

Chaung & Kim(2005)의 연구에서 5.1년, 흡연 남자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Lee(2010)의 연구에서의 

6.1년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니코틴

의존도는 평균 3.3점으로 Kim & Lee(2010)의 연구에서 

3.7점, Chaung & Kim(2005)의 연구에서의 3.6점과 유

사하였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Song & Lee(2013)의 

연구에서의 4.8점 보다 크게 낮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은 선행된 대학생 대상의 연구

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성인기의 흡연 특성보다

는 하루흡연양 및 니코틴의존정도에서 나은 행위 정도

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흡연 습관은 주로 중⋅
고등학생 시기에 시작되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

고,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

한 노력은 성인기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기의 흡연 

행위는 어느 한 시기를 분리해서 중재하기 보다는 한 

연속선상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른 시기에 바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보다 정확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기, 중⋅
노년기의 흡연행태 조사 및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6개월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의 흡연관련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금연 성공

군의 하루흡연양은 실패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대학생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을 진행 후 금연 

성공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성인기 또는 청소년기의 연

구와 비교하면, Song & Lee(2013)와 Jun, et. al. 

(2008)의 보건소 이용 성인의 연구에서 하루흡연양은 

금연 성공군이 실패군보다 적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Yi, et. al., 2011)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

다. 그러나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Cho,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니코틴의존정도는 성공군이 실패군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이었다(Lee, et. al., 2006b; Lee & Seo, 2007; 

Song & Lee, 2013; Yi, et. al., 2011). 그러나 Jun, 

et. al.(2008)의 연구와 Cho, et. al. (2009)의 연구에

서는 니코틴의존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처음흡연연령과 총흡연기간은 성공군과 

실패군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선행연구에서

는 실패군이 성공군보다 처음흡연시작연령이 더 낮았

으며 총흡연기간이 더 길게 조사된 연구도 확인되었다

(Cho, et. al., 2009; Jun, et. al., 2008; Lee & Seo, 

2007; Song & Lee, 2013; Yi, et. al., 2011). 본 연구

를 통해 총흡연기간이나 처음흡연시작연령보다는 하루

흡연양과 니코틴의존정도가 대학생의 금연 성공과 실

패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었으므로 좀 

더 면밀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금연관련 자율적/통제적 동기는 



60   Crisisonom y Vol.13 No.9

평균 31.6점/22.9점인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흡연 행위를 연구한 

Lee, et. al.(2012)의 결과와 흡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Ha & Choi(2015)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다른 연

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다(Williams, et. 

al., 2002, 2006a, 2006b). 본 연구 대상자의 금연관련 

지각된 유능감은 평균 20.0점인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대상자를 

대상으로 금연 관련된 지각된 유능감을 조사한 

Williams, et. al.(2006a, 2006b)의 연구 및 Williams, 

et. al.(2002)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

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Seo, 2010). 또한 본 연구 대상

자의 지각된 유능감은 성공군이 실패군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금연 자율적/통제

적 동기 정도는 성공군과 실패군의 차이가 없었다. 이

는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연

구대상과 표적 행위가 다를지라도 체중조절프로그램을 

통한 유능감의 변화정도를 확인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전과 후에 유능감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Seo & Suh, 2007). 본 연구 대상자의 자율적/통제적 

동기와 유능감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Levesque, et. 

al.(2007)의 연구에서 자율적/통제적 동기와 유능감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다른 선행연구

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Williams, et. 

al., 2002, 2006b). 또한 고혈압 전단계 노인의 건강행

위 이행 영향요인 연구(Lee & Park, 2012)에서 자율적 

동기와 유능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고혈

압 환자의 약물치료이행의 연구(Seo, 2010)에서 자율

적/타율적 동기와 유능감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행위 변화를 유도하는 동

기와 유능감은 행위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절하고, 선행

연구에서 이들 변수가 다양한 행위 및 대상자에 적용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의 흡연 및 

금연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 결과의 일치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의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각된 유능감과 하루흡연양으로 

확인되었고, 니코틴의존도 및 자율적/통제적 금연 동기

는 대학생 금연프로그램 성공여부의 주요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관련 지각된 유능감은 금연 행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Williams, et. al., 2006b). 

그러나 Williams, et. al.(2002)의 지속적인 금연 연구

에서는 자율적 동기는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지만 지각

된 유능감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Lee, et. al.(2012)은 자율적 동기는 흡연행위 변

화의 주요 예측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비록 대상자와 

행위는 다를지라도 고혈압 환자의 약물치료이행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능감이 확인되었고, 

자율적 동기도 영향요인이었으나 통제적 동기는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Seo, 2010). 반면에 고

혈압 전단계 노인의 건강행위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자율적 동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능감은 자율적 

동기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Lee 

& Park, 2012). 또한 대학생의 음주의도와 관련된 연구

에서는 자율적/타율적 동기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

다(Choi, et. al., 2013). 성인의 6개월 체중감소 프로

그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율적/타율적 동

기는 6개월 후 체중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Gorin, et. al., 2014). 또한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

에서는 니코틴의존도가 낮을수록 성공에 영향을 미치

나 청소년의 흡연자는 하루흡연양은 성공요인이 아니

라고 하였다(Yi, et. al., 2011). 또한 Lee & Seo(2007)

의 성인 금연시도자의 금연성공 관련 요인을 확인한 연

구에서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금연에 실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금연클리닉 이용 대상자의 금

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에서 하루

흡연양, 니코틴의존도 및 총흡연기간이 주요 영향요인

으로 확인되었다(Song & Lee, 2013). 그러나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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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의 실시 후 6개월 금연 성공 요인

으로 하루흡연양, 처음흡연시작연령, 총흡연기간, 니

코틴의존도 모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되었다(Jun, et. al., 2008). Lee, et. al.(2006b)의 연

구에서 총흡연기간과 니코틴의존도는 금연 성공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 변수로 사용한 하루흡연양, 니코틴의존도, 자율적

/통제적 동기 및 유능감 중 하루흡연양과 유능감이 대

학생의 금연프로그램에 유의한 성공요인으로 확인되었

으나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일관된 결과를 확인 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흡연양과 유능감의 중요성은 확인할 수

가 있었다. 또한 금연 동기와 니코틴의존도 역시 흡연

자의 금연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금연프로그램 적용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의 금연 중재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으나, 본 예비연구의 표

본수를 늘려 반복 확장연구의 필요를 제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개 대학

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흡연 대학생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

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6개월 프로그램 수행 

후 단 한 번의 조사로 성공여부를 결정하였기에 완벽한 

금연 성공을 결론 내리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학생건강센터를 방문한 흡연 대학생의 금

연프로그램 후 금연성공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여 금연중재프로그램의 효과크기 및 실행 가능성을 검

증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은 하루흡연양, 니코틴의존도, 지각된 유능감에

서 차이를 보였으며,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성공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하루흡연양과 금연 유능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결정성 동기와 유능감은 대학생의 

흡연 및 금연 습관 행위 변화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여 

연구의 확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금연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영향요인이 하루흡연양과 유능감으로 파

악됨으로써 금연프로그램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계획 시에 대상자의 하루흡연양과 지각된 유

능감 정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금연프

로그램을 캠퍼스 내로 들여와 대학생에게 적용함으로

써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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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동기와 지각된 유능감이 흡연 대학생의 금연프로그램 성공에 

미치는 영향: 예비조사

국문초록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 시기는 생애 전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습관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흡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본 예비연구의 

목적은 학생건강센터에서 실시한 흡연 대학생 대상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의 차이

를 파악하고, 금연성공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D대학 학생건강관리

센터의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하여 6개월 과정을 모두 종료한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 성공률은 35.3%로 나타났다.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

은 하루흡연양, 니코틴의존도, 지각된 유능감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연 유능감과 하루흡연양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금연프로그램을 캠퍼스 내로 들여와 대학생에게 적용함으로써 대학생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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